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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남학생을 대상으로 분만실 실습 체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2012년 7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분만실 실습을 마친 후 한 달 이내의 4년제 간호대학 3학년 남학생 대상으로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진행하였
다. 수집된 8명의 질적 자료는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6단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0개의 주제(themes),
9개의 주제묶음(clusters) 및 3가지 범주(categories)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범주는 ‘여성 프라이버시가 중시되는 실습환경이기 
때문에 위축됨’, ‘남자이기 때문에 불평등함’, ‘분만간호를 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임’으로 구조화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은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서 여성 간호 분야의 학습에 제한을 받으면서도 전문직 간호사의 태도를 

가지고 실습에 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직 간호의 이미지를 신장시키
는 전략과,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 정립을 위하여 간호교육현장에서 성 차별적인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의 
시행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special education setting in nursing practicum is required for male nursing students to become 
professional registered nurses.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how male nursing students find and recognize the 
meaning of the practicum in a delivery room. Eight male nursing students were selected randomly in junior and senior
grade. They had finished delivery room practicum within a month and were interviewed from Jul. 20th, 2012 to Dec.
28th, 2012 until the narrative data were fully saturated. The phenomenological method of Colaizzi was used. Thirty
themes, nine theme clusters, and three categories were identified. The three categories were frightened in the 'female 
privacy first' environment, sexual inequality for male students, and only one observation chance of the delivery 
process. From this study, male students did their best against the gender role and female-only field. A strategy to
improve the image of professional nursing is required to enlighten the social conventions regarding the gender role.
In addition, multilateral efforts are expected to eliminate the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nursing education system 
to establish the correct role of professional registered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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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의 목표는 간호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도모하는 것으로, 질적 간호를 제
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다[1]. 간호사가 전문직으로 인식되면서, 과거 여성의 
고유 직업으로 인식되어 왔던 간호직종에서 남성 간호사

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의 간호대학 지원자 수
는 1990년대 30명, 2001년 908명에서 2011년 7,968명
으로 10년 만에 877.5%로 증가되었다[2]. 
간호학생 및 간호사의 구성변화에도 불구하고, 간호

학과의 임상실습은 전통적인 병원실습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이 이론적 지식을 실무
에 적용하기 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3], 이를 
바탕으로 졸업한 후 임상에서 통합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기 때문에[4], 간호
학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임상실습과정이 간
호학생들에게는 두려움과 긴장감의 연속으로 인식되고 

있다[5]. 특히 임상실습 현장에서 남학생은 스스로 대처
해야 되는 상황이 많고, 적절하지 못한 대처로 자신감을 
상실하며[6], 남자라는 이유로 임상실습과정에서 거부당
하거나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지속적인 긴장과 불안감으

로 인해[7], 임상실습에 대한 적응수준이 여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9,10]. 이는 최근 남학생의 
간호대학 지원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의 
여학생 중심의 환경, 여학생 다수 집단으로부터의 남학
생의 고립 및 성별에 따른 획일적인 임상실습 등으로 인

하여 남학생이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11]. 
특히, 남녀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은 임상실

습 교육환경의 문제점과 남자간호사의 전문성을 저해하

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상실습 중 분만실은 남학
생이 경험하는 불평등한 임상실습 환경 중 하나로, 임상
실습교육 과정에서 남학생들은 분만실 배치에서 제외되

거나 여성 환자에 대한 기본간호 시행 및 관찰에서 제한

을 받고 있다[12]. 실제로 임상에서 남자간호사들은 여
성 대상자를 간호할 때 성 역할 긴장을 경험하고 있고

[13,12,14], 남학생 대부분이 중환자실, 수술장, 응급실
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모성, 아동에 대한 선호도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5].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은 남학생이 간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신념 형성을 저해하고, 전문직으로서 간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혼돈을 주므로[8], 전문직 간호로 성장하고 
직업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습환경의 변화가 필

요하다. 앞으로 임상에서 남자 간호사는 전문직업인으로 
그 수는 증가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대상자들과 상

호작용하면서 점차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16], 현재 남자 간호사는 특수 부서에만 편중
되어 배치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 전문직과 성 역할에 대한 사회와 

대중의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전문 간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자 간호학생을 위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실습현장의 교육적 환경

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과 관
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분만관찰 경험[17], 남
자 간호학생의 신생아실 실습체험[18], 남자 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경험[16], 간호 대학생의 조산원 분만참여 
경험[19] 등을 주제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Jung과 Park[16]은 남자 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경험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남자 간호학생이 분만실 실습 체험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실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
해 일대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Colaizzi [20]
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일대일 면담
을 통해 개인이 경험한 내용의 의미를 분석하고 남자 간

호학생의 분만실 실습체험에 대한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

하여 구조화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 전문직으로의 자긍
심과 자신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 체험

의 본질과 의미의 이해를 통해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3 연구질문

본 연구의 질문은 분만실 실습에서 남자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내용을 심층분석하기 위하여 “남자 간호학생
의 분만실 임상실습 체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에
서 시작하였다. 연구질문은 연구자들의 임상실습 지도 
경험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구성하

였다. 면담은 시작 질문, 도입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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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시작 질문은 인사와 소개, 도입 질
문은 실습기간과 실습장소, 주요 질문으로는 분만실 실
습에 대한 주관적 지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실습을 
하면서 느낀 점, 주변의 반응, 분만실 실습의 장·단점, 마
무리 질문은 분만실 실습에 관하여 앞으로 바라는 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3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분만실 
실습 체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현상학적 방

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분만실 실습을 종료한 지 한 달 

이내에 해당되는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
학생이다. 참여자 모집은 연구자와의 이해관계(같은 학
교 소속 교수와 학생관계)를 갖지 않기 위해 경기, 충청 
지역에 위치한 2개의 대학병원 분만실과 3개의 4년제 
간호학과에 각각 간호부장과 간호학과장의 승인을 받고, 
게시판을 통해 연구 참여자 모집공고를 게시하였다. 모
집공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6명의 참여
자를 목적적 표본추출 하였으며, 그 중 2명의 참여자가 
자신의 학과 친구를 소개해 주는 눈덩이 표본추출을 통

하여 총 8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
균 연령은 26.5세, 미혼의 군필자였으며, 4년제 간호학
과에 소속된 천안 소재 6명, 대전 소재 1명, 경기 소재 
1명으로 하였다. 분만실 실습 형태는 참여자 중 5명은 
분만실만 단독으로 실습하였고, 3명은 분만실과 신생아
실을 함께 실습하였다.

2.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2년 7월 20일부터 2012년 12월 28일
까지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였다. 1차면담은 3명의 연구
자에 의해 분만실 실습이 종료된 지 한 달 이내의 참여

자와 심층면담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연구면담 장소와 
시간은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

과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연
구자가 대전, 천안 및 경기 지역에 있는 참여자의 집 근

처와 실습지 주변으로 찾아가서 카페나 음식점 및 대학 

연구실에서 진행하였다. 참여자 중 1차면담 시 부담감과 
시간적 제한을 호소한 2명에게 추가로 2차면담을 진행
하였다. 현상학은 적은 수의 참여자로부터 심층면담을 
통해 의미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으로[20], 면담을 통
해 새로운 지식을 가져오지 않는 포화에 이를 때까지 진

행하며[21], 연구 질문이나 포화되는 정도에 따라 면담
자를 4명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21,22]. 본 연구에
서도 8명의 참여자와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개념이 포
화되었다.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참여자와 차를 마시면서 일상

적인 대화로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참여자의 기본 정보
와 실습관련 특성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여 참여

자의 정보를 파악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질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분만실 실습 경험을 언제 하였습니
까?”, “분만실 실습 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
까?”, “남자 간호학생은 분만실 실습에 대해 어떠한 생
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만실 실습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만실 실습에 대한 주변(동기 
학생, 실습병동 간호사, 환자, 보호자 등)의 반응은 어떠
합니까?”, “분만실 실습 시 좋거나 혹은 나쁜 경험이 있
으십니까?”, “그 경험에 대한 본인의 느낌이나 생각은 
어떠합니까?”, “분만실 실습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으십
니까?”와 같은 질문이 사용되었다. 면담시간은 1차면담
의 경우 60분에서 120분으로, 평균 90분 정도였으며, 2
차면담은 평균 60분가량 소요되었다. 일대일 면담을 진
행한 3명의 연구자는 면담 시 연구 참여자의 표정과 제
스처 등의 비언어적 표현이나 연구자의 느낌과 떠오르는 

생각을 현장 일지에 상세히 기술하여, 연구자 모두가 참
여자의 면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한 후에 면담이 끝난 후 4명의 연구자가 직
접 녹음된 내용을 필사하였다. 1회의 면담 내용을 필사
하는 시간은 평균 5-6시간이었고, 필사 분량은 A4 8-10
장 분량이었다.

2.4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E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고(IRB No 
2012-09-04) 확인된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
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개별적으로 만나 연구목적, 면담 
방법 및 녹음과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면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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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종료 후 모든 자료는 폐기될 것임을 알려주었

고, 연구 참여를 통해 참여자가 연구결과에 기여하는 점
과 면담 소요시간,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도중에라도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거절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서면으로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면담 시행 시 식
사 및 음료를 제공하였고, 면담을 마친 후 소정의 선물로 
문화상품권을 증정하였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는 Colaizzi [20]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 방
법을 근거로 남자 간호학생의 분만실 실습 체험에 대해 

6단계로 분석하였다. 1단계는 연구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단어,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
출하는 것으로, 모든 연구자들이 필사 내용과 녹취 내용
을 비교하며 반복해서 들으면서 정독하였다. 정독을 통
해 참여자의 면담 내용 중 의미 있는 단어, 구, 문장에 
줄을 그으며 연구자간에 비교하였으며, 이 과정을 반복
하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선별하였다. 2단계는 면담 필
사 자료를 통해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도출하였다. 3단계는 연구자들의 의견을 통해 도출된 의
미 있는 진술들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로 구성

(formulating meanings)하였다. 4단계는 구성된 의미로
부터 주제(themes), 주제 묶음(theme clusters)으로 범주
화(categories)하는 과정으로, 연구자들이 논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진 문장을 주제로 하고, 다시 여러 개의 주제
를 모아 구의 형태로 주제묶음을 시행하였다. 이후 주제
묶음을 하나의 추상적인 단어로 범주화 하였고, 각 단어
의 의미가 주제묶음과 연구자가 생각하는 의견과 일치하

는지, 주제들 간에 중복된 의미가 없는지 반복적으로 확
인하였다. 개별적인 진술로부터 30개의 주제를 도출하
였고, 이 주제를 바탕으로 9개의 주제묶음이 나왔다. 마
지막으로 이 주제묶음을 3개로 범주화 하였다. 5단계는 
지금까지 참여자들의 체험으로 분석한 자료를 주제에 따

라 세심하게 기술 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본질적 주제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분석된 자료를 참여자 1인에
게 보여주고 자신들의 체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고,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간호학과 교수 1인에게 분석
결과를 논의하였다.

2.6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 [23]가 제시한 사실
성, 적용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의 4가지 기준에 근거하
여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실성은 
참여자 2인에게 면담기록 내용과 분석 결과가 참여자의 
분만실 실습 체험에 대해 공감함을 진술함으로써 확인하

였다.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은 연구 참여자가 표현하
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 수집을 통하여, 연구자간에 연구 상황 
이외의 맥락에서도 연구 자료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

해 의견을 나누었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의 
진술 내용과 현장 일지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며, 또
한 현상학적 문헌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순환적인 과정이 이루어

지도록 연구자간 노력을 하였으며, 연구결과가 일관적으
로 평가되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을 위해 면담 전 참여자들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연구자들의 편견과 선이해 부분을 글로 적어 연구자간 

서로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이 매주 2회 직
접 만남과 온라인 만남을 통해 녹음된 면담 내용에서 연

구자의 선입견이나 의견을 나타내는 내용은 없었는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학생이 

임상 실습 중 분만실 실습 체험은 101개의 의미 있는 진
술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다시 30개의 주제, 9개의 주제
묶음과 3가지 범주로 확인되었다(Table 1). 도출된 범주
는 ‘여성 프라이버시가 중시되는 실습환경이기 때문에 
위축됨’, ‘남자이기 때문에 불평등함’, ‘분만간호를 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임’으로 묶여졌다. 남자 간호학
생은 여자와 같은 간호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성 인식과 편견으로 인하여 분만실 실습
에서 제한을 받는 불평등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어려
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비결을 찾아 실습을 종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회적 성 인식과 편견으로 인
하여 분만실 실습에서 제한을 받는 불평등을 겪고 있었

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비결을 
찾아 실습을 종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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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tegories regarding male nursing students in delivery room practicum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s

Frightened in the 
‘female privacy 
first’ environment

Discomfort from the negative 
attention to male nursing 
student

Worries about male nursing students having a clinical practicum in a secured unit
Loss of confidence from rejection of male nursing students
Emotional strain in an unwelcoming clinical environment
People look with amazement on male nursing students

Cowed and passive himself on 
delivery room 

Even though the effort, there is no practical solution for this clinical circumstance
No significant existence of male nursing students in clinic
Fear of being kicked out by a patient

Hard to develop rapport 
between male nursing student 
and sensitive pregnant woman

Women in labor do not welcome male nursing students, and have prejudices
Male nursing student are always under the supervision, and women in labor look 
male nursing students with an unwilling glance
Giving up, because of rejection by the women in labor (mother)
Difficulty to have a conversation with mother

Gender 
discrimination 
against men
(inequality issue) 

Feelings about social prejudice 
against male nursing students

Experiencing negative gender discrimination as male nursing students
Contradictory reactions from patients and parents to male medical staff and male 
nursing student
Feel the need to change social perceptions when male nursing students are rejected 
Difficulty in clinical participating with a fixed idea about the social prejudices 

Strained from nursing 
practicum by registered nurse

Male students are not able to be in the labor and delivery unit by registered nurse 
Clinical restrictions are applied to male nursing students
Male students are not allowed to attent a maternal education class(breast feeding) 
by registered nurse

Excluding by pregnant women 
in labor and husband.

Sensitive mothers refuse male nursing students.
Husbands do not like the participation of male nursing students
Women in labor do not want male nursing student participation in the delivery 
room

Only one 
observing chance 
was allowed in 
labor and 
childbirth nursing

Hard to be a male registered 
nurse on delivery room

Only one opportunity to experience in delivery room as a student
A department where a male nurse cannot be assigned to

Supporting by himself(male 
nursing student) with his own 
way

Male nursing students will not draw negative attention to themselves 
Persistent effort and challenging in order to obtain a clinical experience
Asking for help from medical personnel that are around them

Thankful for having a 
practicum itself on delivery 
room

New and rewarding clinical experience
Amazement of observing the birth of new lif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theory and concepts 

3.1 범주1. 여성 프라이버시가 중시되는 실습

환경 때문에 위축됨

참여자들의 분만실 실습은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받는 

부정적인 시선에 불편해하고 대상자 및 의료진으로부터 

실습을 거부당하는 현실의 벽에 어쩔 수 없이 주눅이 드

는 과정이었다. 
분만실은 전통적으로 분만전후와 분만과정의 여성 산

모를 대상으로 간호가 이루어지며, 남성의 접근이 제한
된 부서이다. 특히 분만을 앞둔 예민한 산모들은 가족 및 

의료진 외의 접근을 극도로 꺼리며, 병동에서도 산모들
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러한 분만실 특성 때문에 
실습 전 참여자들은 실습지도자나 선배, 동기들로부터 
분만실 실습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후 적극적인 

실습참여와 대상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더 

긴장하고 두려워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분만실에서 접
하는 대상자와 의료진이 자신의 접근을 꺼려하는 태도와 

직접 거부당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결여되고 위축되

었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본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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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가항력적인 실습상황에 좌절하고 실습에 대한 기대

를 접고 무기력하게 실습에 임하게 되었다.  

3.1.1 주제묶음 1. 남학생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

선으로 불편함

분만실은 보편적으로 남자간호사가 없고, 분만 과정
의 전후를 산모와 가족들이 함께 겪어가는 곳으로 남자

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다. 이러한 사회적 성 인식으로 인
해 남자 간호학생은 분만실 실습을 앞두고 산모(여성 대
상자)와의 관계형성이나 자신이 남학생이라는 위치에 놓
여 있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였다. 또한 분만실 간
호사가 남학생이 분만실에 실습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하며, 의사들이나 산모들도 남학생의 실습을 반겨
하지는 않는 것 같은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남자 간호학

생은 자신감을 잃고 더욱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

였다.

네. 그리고 거기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자체가  
남자 학생들 오는 걸 싫어하던데요. (중략)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친구들한테 계속 전화하고, 어떡하
냐, 어떡하냐.고... 물론 다른데 실습 첨 갔을 때 걱
정이 있긴 하지만, 여성병원만큼의 걱정은 아니었
지요.(참여자 2)

(처음 실습 나왔을 때 임부들의 반응은) 그냥 무
덤덤하신 것 같아요. 표정은 '제 뭐지?' 하는 표정 
같고. 첫날에는 그랬는데 갈수록 괜찮아지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거리낌은 있어 하신. (중략) 간
호사분들이나 의사 분들 표정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반겨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참여자 6)

3.1.2 주제묶음 2. 실습환경에 의해 스스로 주눅 듦

남자 간호학생은 분만실에서 산모에게 시행되는 분만 

과정이나 처치 시행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것이고 어려

움이 많을 거라는 정보를 듣고, 자기 스스로 겁을 먹고 
소극적으로 행동하였다. 본인이 볼 수 있는 환자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물품, 기구 등을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이 
속 편하다고 하였으며, 분만실에서 환자를 옮겨주고 알
아서 빠지게 되었다. 남자 간호학생들은 분만실 실습에
서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 
실습에 대한 기대를 접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다. 

근데 (실습 못할 것) 그건 각오하고 간 거라서 
(별 기대도 안 해요). (중략) 그런데 여기는 뭐... 어
떻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냥  하는 게 없이, 존재감도 없고.(참여자 2)
분만실에서는 좀... 뭐랄까 제대론 된 실습을 하

기 엔 힘들 것 같잖아요.(중략) 조금 있는 건 있는
데... 누굴 탓할 수 없는 게... 이제, 저 부터가 겁을 
먹고 소극적으로 행동한 면이 있기 때문에 누굴 탓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참여자 4)

3.1.3 주제묶음 3. 예민한 산모에게 접근하기 어

려움

다른 임상 실습에서도 대상자와의 관계형성이 어렵지

만 특히, 예민한 산모는 더욱 접근하기 어려움을 토로하
며, 자신이 학생이고 더구나 성별이 다른 남성이라는 점
에서 더욱 눈치를 보고 걱정을 하였다. 남자 간호학생은 
임산부의 표정과 반응을 보고 스스로 접근을 꺼려하므

로, 분만실 실습에서 산모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어
려움이 있었다.

산모들은 아무래도 좀 예민할 것 같고, 남자간
호사도 아니고 간호 학생인데 잘 받아줄지 걱정되

더라고요(담당 교수님께서). 남자, 여자환자 가릴  
거냐고 하시면서, 자신 있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상대가 산모니까 걱정이 됐었어요. (중략) 
분만실 실습이어서 더 그랬던 거 같아요. 남자이고 
학생인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산모들이 예민하다
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참여
자 1)
가장 힘든 건 임부랑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임부들이  좀 꺼려하는 느낌이 있을 것
도 같고...(중략)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자 학생보
다 남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제한점이 많다

고… 왠지 가면 안 될 것 같은, 프라이버시를 침해
할 것 같아요.(참여자 6)

3.2 범주2. 남자이기 때문에 불평등함

남자 간호학생은 실습현장에서 전통적 유교 사상에 

뿌리한 성차별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느끼게 되었다. 이
는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남자 간호학생의 실습을 

저지하거나 산모와 남편으로부터 실습을 거부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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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서 표현되었다. 

3.2.1 주제묶음 1. 성별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느낌

남자 간호학생은 실습 전부터 가족, 친구, 선배 및 본
인 스스로도 분만실은 여성만 출입할 수 있다는 보편적

인 성 인식을 갖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분만실 실습 현장
에서 산모가 남자 간호학생의 실습을 경계하고 불편해 

하는 모습과 의료인들 역시 젊은 남자 간호학생의 실습

을 꺼려하는 현상을 몸소 경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편
견에 대해 남자 간호학생은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남자 간호사의 수가 많아지면 자
연스럽게 사회적 인식도 변화될 것이라 여겼다. 남녀의 
차별 없이 산부인과 부서에도 남자 간호사가 근무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남자 간호학생에

게도 공정한 분만실 실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분만실은 남자 의사는 괜찮은데, 남자 간호사는 
안 된다. 똑같은 의료인인데, 똑같은 간호학과 실
습생인데 남자는 안 되고, 여자는 되는지...(중략) 
질식 초음파 했던 남자 의사 선생님도 남잔데, 굳
이 남학생이라고 오지 말라고 했던 게... 이유가 있
을까 했고. 그냥, 의아한 걸 느껴요.(참여자 5)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무리 학생이라고 

해도 남자니까, 인식에서 남자니까,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참여자 7)

3.2.2 주제묶음 2. 간호사로부터 실습을 저지당함

남자 간호학생은 참관실습인 분만실에서 시행되는 검

사, 자연분만과정, 모유수유 교육 등에서 간호사에 의해 
관찰할 기회를 제한받거나 박탈당하였다. 분만실은 여성
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진료행위가 집중되는 곳이며, 
특히 출산 시 간호학생일지라도 입회할 경우 산모의 수

치심을 극대화하여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분만
실 간호사는 고객중심의 간호서비스를 위해서는 남학생

의 실습을 저지하였다. 
이러한 분만실 간호사에 의한 실습제한으로 참여자들

은 간호활동 수행이나 관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고충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또한 직접 관찰하는 것이 아
닌 대상자의 차트 검토나  간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한 

간접 경험을 통하여 대부분의 실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선생님이 일단 남학생만 빼고 들어오라

고 하거나... 모유수유를 하거나 그 때도 그랬구, 
또, 질식 초음파 때도 그랬어요. (참여자 5)
제 케이스인데도 (분만실에) 못 들어갔어요. 태

반이 만출되는 그 때에 가서 봤는데 솔직히 뭘 봤

겠어요. 저는 그냥 차트만 보고 케이스 과제도… 
그냥 (간호사)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하고, 그
냥 저는 제대로 한 게 없으니... 본 게 없으니깐...
(참여자 3)

3.2.3 주제묶음 3. 산모와 남편으로부터 실습을 

거부당함

참여자들은 간호학생의 신분으로 실습현장에 참여 하

였으나, 산모가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거나 
직접 접촉하는 간호행위가 시행될 때에는 젊은 남자 간

호학생의 실습 참여를 거부하였다. 특히, 가족분만실에
서의 분만과정 관찰은 산모의 남편에 의해 관찰 기회를 

거부당하기도 하는데, 남자 간호학생은 같은 남자로써 
남편의 불편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된다고 하였다. 그러
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활력증후 체크나 

NST(Non-stress test), 태아심음 측정 등과 같은 간호행
위 시에도 반복적인 거부를 당했을 때는 산모와 가족에

게 원망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환자분이나 특히 남편 분들 많이 싫어하시던데

요. 그래서 뭐 물어보면은 남편 분들이 표정이... 그
니까 계속보고 있으면 ‘남학생이 왔는데 봐도 될까
요?’하면은 산모분은 ‘네~’하는데 남편 분은 표정
이 어두워있어요. (간호사가) '아! 여기 학생인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냐, 남학생인데 괜찮을까
요?' (남편분이) 되게 난처해 하시더라구요.’(참여
자 2)

(모유수유 시 산모들이) 남학생은 안 된다 그러
셔서, 저는 밖에서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어, 물
론... 당연한... 밖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참여자 4)

3.3 범주3. 분만간호를 볼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임

남자 간호학생은 개인적으로는 남자로서 결혼을 해서

야 올 수 있는 장소이고 실제 취업을 해서도 남자 간호

사로서 설 수 없는 곳이기에 기대감을 갖게 하였으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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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간호사로서 분만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

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여성의 신체, 생리 기
전, 분만 등 모성간호학을 배우지만, 남학생은 이론과 동
영상을 통한 교육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남학
생의 분만실 실습 체험은 이런 배움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학습적인 면에서 기억에 오래 남

을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생명의 탄생
을 목격한 남학생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느낌을 경험하였

으며, 분만실 실습을 시행한 것 자체를 감사하였다. 

3.3.1 주제묶음 1. 남자간호사로서 설 수 없는 곳

분만실은 남자 간호사가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남자 간호사가 지원할 수 

없는 부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기에, 남학생에게는 분
만실의 분위기와 대상자를 간호하는 현장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분만실 실습이다. 일부 학교에
서는 남학생이 분만실 실습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기에, 한 번뿐인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
고 분만실 실습에 임하고 있었다. 

어차피 나중에 취업가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건 아예. 제가 산부인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
서 아 이번 실습 때만이라도. 어차피 처음이자 마
지막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무척 기대하고 갔거든
요.(참여자 2)
제가 뭐 나중에 면허증을 따서 거기 분만실로 

갈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사실상 산부인과는 못
가니까 이때라도 가서 조금 공부를 해 두면 후에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참여자 3)

3.3.2 주제묶음 2. 자신만의 방법으로 실습을 끌

어감

참여자들은 분만실에서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실습
의 제약을 받거나, 환자나 의료진에게 거부를 당하는 현
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상황을 극복하고 간호학생
으로서 실습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애쓰고 있었다. 이들
은 실습지에서 남학생임을 가능한 티내지 않고 실습생의 

한 명으로 인식되고자 하였고, 제한된 실습환경에서 거
부당할 것을 각오 하면서 실습의 기회를 얻으려고 끊임

없이 노력하였다. 또한, 의료진에게 자주 도움을 요청하
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변인을 변화시키며 실습에 임

하고 있었다. 

그냥 있기만 해도 남학생인게 티나니까... 저는  
그냥 물 흐르듯이, 다른 실습생속에 묻혀서… 그냥 
튀지만 말자…. (참여자 3)
근데, 그게 선생님을 잘 따라 다니면서, 일단 부

산스럽게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하면, 환자들은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참여자 5)
계속 간호사 선생님 따라가며, 따라가도 돼요? 

네, 또 어디가시면 어디 가시는데요? 따라가도 돼
요? 따라가고, 그렇게 계속 하닌까, 차지선생님 정
도 되시는 선생님께서 저를 좋게 보셔가지고, 산모
를 타이르시더라구요 (참여자 2)

3.3.2 주제묶음 3. 실습 자체를 감사함

남자 간호학생은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체험하면서 

책으로만 배우는 이론을 학습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

었다. 특히, 여성의 인체와 분만을 다루는 과목이므로 대
부분 책이나 동영상을 통해 간접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

나, 직접 참여하는 것은 남학생으로 하여금 분만실 실습
이 새롭고 보람되게 느껴지며 오래 기억에 남아 모성간

호학을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미래
의 아빠가 될 사람으로서 결혼을 한 후에야 올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목격하고 신생아

를 간호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가슴 벅찬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탯줄을 직접 잘라보는 경험이나 자연
분만의 전 과정이 아니라 태반이 만출되는 일부분을 관

찰한 경우도 있었으나, 남학생은 주어진 기회에 좋은 감
정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었다. 

분만실가서 좋았던 거는 그래도 첫 경험이니까 

되게 좋던데요.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해서 갈 곳인
데 미리 와본다는 것도 좋았고, 그래도 확실히 실
습하니까 이론하고 접목되는 게 많더라고요. (참여
자 3)
학생 때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

고, 제가 결혼을 아직 안했으니 잘 모르잖아요. 이
런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럴 땐 이렇게 하

면 되구나 하고 나름 재밌게 배웠던 것 같아요. (참
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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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의 결과 분만실 실습에 대한 남자 간호학생의 

체험은 3가지 범주로 구조화되었다. 이는 ‘여성 프라이
버시가 중시되는 실습환경이기 때문에 위축됨’, ‘남자이
기 때문에 불평등함’, ‘분만 간호를 볼 수 있는 단 한 번
의 기회’로써, 각각의 맥락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참여자들은 여성 환자와 분만을 중심으로 간

호가 이루어지는 실습환경에서 산모와 가족, 그리고 의
료진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들을 경험하였고 스스로 실

습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힘들어하였다. 분만실은 산모
의 예민한 신체부위의 노출이 잦고 고통스런 상황으로 

인해 극도로 민감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의료진과 가족
들은 산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남학생의 실습을 달

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남학생을 위축시키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분만실에 있는 산모와 
보호자에 의해 자신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듯한 시선을 

경험하였는데, Choi [12]는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남학생
들이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 시선이 집중되는 경험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남학생이 산부인과 실습에서 부정
적인 경험을 한다는 Valerie와 Dwight [24]의 연구결과
와 같은 맥락이다. Eswi와 Sayed [25]의 연구에서 남학
생은 임상실습 지도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태도를 

경험하였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간호사들이 산모
를 대할 때 눈치를 보는 등 남학생이 산모에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하였다. 남학생 스스로가 간호사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로 확립하기에 앞서 여성중심의 병동에서 

실습을 수행하는 것은 자신감을 잃게 하는 요소로 작용

하였다. Lee, Yang 과 Tu [26]의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
들은 산부인과 실습을 통해 적절한 의사소통기술을 이해

하고, 산모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
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남자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수
행하는 것에 대한 호의적의 환경조성 및 인식 개선이 필

요하고, 남학생 스스로도 전문직 간호사의 정체성을 확
립할 수 있는 임상실습을 경험해야 한다. 
두 번째, 분만실 실습 체험은 “남자이기 때문에 겪는 

불평등함”으로 대부분의 참여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상적으로 간호사는 여성의 직업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참여자들

이 남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분만실 실습 과정에서 간호

사와 산모 및 남편으로부터 실습이 저지당하고 거부당하

는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어 효과적인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최근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남학생 
수와 남자간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의 전반
적인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은 실습현장에서의 어려움

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성별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분만실 실습 전부터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다른 분야 실습과는 상반된 친구
나 부모님의 반응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도 성별에 대한 

차별을 사회적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분만실 실습 전
부터 실습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

가 되었으며, 실습 과정에서 간호사의 지시 사항만을 기
다리거나 시키는 일만 수행하였다. 간호사로부터 예민한 
산모의 간호수행 제한이나 분만과정 또는 모유수유 실습

참관을 거부하는 산모와 남편으로부터 실습을 저지당하

는 경험을 하면서도 남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실습 

제한에 대해서도 어떠한 불평도 표현하지 못하였다. 또
한 참여자들은 성 고정관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깨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성 고정관념
에 관한 인식의 변화 없이는 남학생뿐만 아니라 차후 간

호사가 되어서도 여성 중심의 병동이나 분만실에서의 근

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뿐만 아니라 남학생의 분만실 실습이 현실적으
로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은 현재의 교육과정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남학생들이 여
성 중심 병동을 실습하기 전에 여성의 문화적 코드를 이

해하고 상황과 감정 변화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임상

실습교수나 실습현장의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수

행해야 할 것이고, 남학생이 경험하는 교과 내용과 임상
실습의 불일치에서 오는 괴리감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임상 실습교육은 졸업 후 전문적 태도 및 임상수
기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27], 남학생이 졸업 후 
성 고정관념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간호 전

문직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Park 
[28]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간호학과 적응과정 연구에
서 간호학에 대한 목표의식 없이 단지 취업에 유리한 학

과를 선택한 남학생일수록 학과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

였고, 남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교
육과정, 교수 관계 및 간호실무현장을 반영하는 임상실
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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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범주는 성 역할에 관한 편견으로 인해 어려운 

실습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만실 실습자체를 배움의 기

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자

세를 보여주었다. 비록 남자간호가가 되어서 근무할 수 
없는 부서일지라도, 미래의 간호사로서 환자를 간호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간호학생의 책임이라 여기고 있었으

며, 실습의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얻었다. 이는 산부인과 실습이 배움의 기회를 
얻고 간호사의 역할을 인식하는 과정이었다는 Lee 등
[2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참여자들은 너무도 눈에 
띄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 위장을 한다거나 몰래 숨어서 

관찰하는 것으로 남학생임을 가능한 티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거부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실습의 기
회를 얻기 위해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참여자
들은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산모와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그런 과정을 통해 모성간
호 이론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어 실습 자체

를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임상현장에서의 분만

실 실습은 매우 제한적이며, 남학생의 경우 분만실을 비
롯한 산부인과 병동의 실습 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병동
에 배정을 받더라도 간호가 아닌 다른 일들로 실습을 대

신하여 교육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의 해결방법은 단순히 남학생 자신의 노력이나 실습 교

육현장의 개선으로는 부족하다. Chan 등[29]은 성
(gender)에 따른 간호학 및 임상교육에 대한 고찰을 통
해서 남학생의 교육요구에 맞춘 교육환경과 교육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Lee 등[26]도 간호의 전문성을 위
해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한바 있

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 교육기관과 임상실습기관의 인
턴쉽 과정을 통해 남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실

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시뮬레이션, 역할극 등의 
교육방법을 통해 임상실습현장과 유사한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남학생들의 효과적인 간호학 교
육과 관련하여 교육적, 개인적, 제도적인 개선과 지원의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었으나[7],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
체적인 전략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는 여성 및 아동간호학 등에서 남학생의 임상실습을 거

부한다는 이유로 간호학과의 남학생 선발을 제한한 사례

가 있었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30]. 사회·문화적 성 고정관념의 틀을 깰 수 있도록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 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간
호학과 남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

상실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간호교육계의 다각

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 달 이내에 분만실 실습 경험이 있는 간

호학과 남학생을 대상으로 분만실 실습 체험에 의미를 

파악하여 남학생의 분만실 실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 결과 남학생의 분만실 실습 체험은 
3가지 범주로 ‘여성 프라이버시가 중시되는 실습환경이
기 때문에 위축됨’, ‘남자이기 때문에 불평등함’, ‘분만 
간호를 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임’으로 구조화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 프라이버시가 

중시되는 실습 환경으로 인해 부정적인 시선을 느끼며 

예민한 산모에게 접근조차 못하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었

다. 또한 여성 환자를 만나는 다른 병동 실습에 비해 심
적 부담감과 불편감이 가중되어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자

세로 실습에 임하였다. 사회적 성 고정관념과 차별의 경
험으로 불평등함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직시
하고 문제를 이겨나가고자 나름대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실습의 기회를 찾고자 하였으며 주어지는 분만실 실습 

자체에 감사하였다. 즉, 남자 간호학생들은 성 역할에 대
한 사회적 편견과 여성 간호 분야의 학습에 제한을 받으

면서도 전문직 간호사의 태도를 가지고 실습에 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직 간호의 이미지를 신장시키는 

전략과,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 정립을 위하여 간호교육
현장에서 성 차별적인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인 연구가 시행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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